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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파 글쓰기와 언어 현살 

이 유 범 

(소 성 가) 

1 

‘요국어 에 예한 져극한 사랑파 앙융 칙시하는 여웃한 눈으호 을융 쏘고자 한 

다’ 

소성 웅잉 ‘fF1J<’융 걷성하여 첫 작용짐을 세상에 내놓으여 셔운에 섯i 

언 을이다 오국어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의이의 깊이와 질향응 낱이1 

강수욕 악연하기안 한예 그 양융 썼언 싱갱만은 지궁도 여성하다 

:sclt(ti~， style)단 용어는 그 게녕파 ￡잉새의 다양성으호 해서‘ 운야’ 

이영에서는 아칙까지도 우흥거리로 냥아 있는 웃하다 그허연셔도 일안져 

-'-호는 운장상에 나다냐는 흑성 정도효 영게 이혜원다 그리고 한 작가와 

작용용 하냐의 운에껴 욕정융 갖는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운씨라는 용어 

자씨가 상당히 다의껴임융 아는 까닭에 이려한 소악한 견혜얘 대혜， 굳이1 

안흔융 제기하고 싱온 아융용 없다 다안 한 작가의 운세가 그려 양숱하 

게 규갱지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것 갱도흥 지껴해 우고 싱용 것 

이다‘ 
한 작가의 개성이 운체흥 안을고 그 운에가 그 작가의 작웅 하냐하냐융 

요우 일광한다는 생각온 작가의 개성융 너우 요팔척-'-료 이해하는 경우이 
다 착용의 내용윤 작가의 개성이 션핵하는 것이기는 하지안 그 션액의 

명쩌가 이미 흩장힘 운에의 영주 안에셔 이추어지는 것도 아니다 홉<1‘ 

소성에 있어 각웅 내용용 운셰흉 영우에 우지 않은 자유혹올 상태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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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어지며， 운예는 내용이 션태되어진 。l 후에 그 내용에 따라 경갱원다고 

보아야 한다 그형재 정갱원 작용을의 운체가 징척되어 다혼 작가와 구영 

원 수 있는 욕성올 갖게 핑 얘 바로소 한 작가의 운셰가 이야기영 수 있 

는것이다 

이혀한 생각얘서 냐는 내 작풍률이 영야냐 녕용 운셰의 쪽흩 가짙 수 

있옹까 하는 예얘 관잉올 가지지 않융 수 없다 그것이 공 내 운학의 육 

융 중거양 수 있다고 밍기 에운이다 와싱히 운학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 

용 영개의 것이 아니다 운채 운제효 종혀 땅한다연 쓰고자 하는 그 우엇 

이 쏘는 방식까지도 걷정하는 것이다 

애가 야아 너어호 숭기 시싹었다 셔녁 빙강용 아갱 잊g과 5ε 당랐아 소년의 

둥 쥐애서는 어어니가 그영처링 "-용히 서 있었다 어어나는 또 다흔 져녁이었아 

ii것이 소녕에깨는 중앙다 소년용 앙용 애호 어어나훌 융혀아 S았아 에어나의 
눈에는 져역놀이 가유 흩어 있었다 

어어나 

소년이 어어니훌 훌었다 

얘 그어나? 

소년용 망하지 않앙아 어어니의 욕소리안￡호도 흥용”언 것이다 어어냐는 

죠용허 웃었다 

영예엉억 얘융융 깃는 "- 소혀얘 애써 상경융 안 하여고 노역하연 양수혹 이 

찌 그 소리는 이영쳐영 그의 엇악 션셰흩 휘서'-어 융었지안 g용 아능외 소리‘; 

여갱이 올융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내쑤에서 윷씌 찌양지는 그해서 잉성'* 

강경용 1<엉얘셔 그의 5ζ옹 것 .. 3!:<<o) 딩하도휴 여리고 냐약까게 안흩어어이 

는， 친영아 가약을외 사이에서 어어나의 우흩융 얘고 강흩었언 어경 시갱얘 풍득 

장에서 깨어 까상의 주애에 아우도 없다는 것융 깨 알는 순간 호 주해외 오온 사 

율이 션허 낯상 것으흐 느껴지는 그엉 숭간에 가정 수 있는 와앙 하고 당강。1 

라도 웅용융 어5혀지 앙고는 배경 수 었논 그갱 싱갱이 되어써혔다 

해 두 블의 운셰껴 성척용 상당히 다르다 이유는 간단하다 셋글의 정 

우는 맑고 깨풋한 세계흩 그리고 싶었언 탓이고， 윗글의 정우는 어둥:iI. 

칙칙한 세계흥 그킥고 싶었언 닷。l악 우 을융 쓸 때의 관섬의 영역야 당 

랐언 것이다 언저 풍셰의 성져올 걷갱하고 거기에 앗는 작용 세계흩 찾 

아냉 것도융혼아니다 

영써 여러 해톨 고언하고 있다. 혀당한 어휘 하나률 구하지 옷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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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증 사랑을이 혼히 쏘는 ‘이해항다’ 라는 양의 풋온 그 혹이 명요 이상 

.2.，.lε 넓다 일상얘서 ‘이해한다’라고 했융 때 ， 그 안에는 최소한 거간의 

사갱융 ‘잉지 냥득’한다는 이외얘 ‘용낭’한다는 의이도 을어 있다 사창 

용 충훈히 앙았S냐 용냥하겠다라는 뜻으혹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양생댔는지， 왜 그링 영이 생기지 않으연 안되었 

는지 충용히 ’잉지 낭득’옹 되지안 정오 ‘용냥’할 수는 없는 연이 세상얘 

는 종 않용가 그옐 경우에 써야 할 알아 종쳐헝 장아지지가 않는다 ‘사 

갱은 중용히 양겠지얀 용낭항 수는 없다’라고 갱게 땅항 영요 없이 한 。}

디호 의사 표현할 어휘가 총져랭 찾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혈 안한 사랑이 또 그헨 갯융 서정었다 이 경우 경코 용냥할 아음이 

아니라연， ’영소 네 앵애가 그헌 출 할고 있으니까 이언 저지흔 갯도 충 

운히 이해함다’라고 알항 수는 없다 상대땅옹 그 양융 'f효 용냥한다는 

뭇으로 양약을일 것이기 얘운이다 그영다연 우어라고 해야 하는가 아우 

래도맞충한알이 없다 

원래 ‘아혜 ’ 라는 땅 옥에 ‘용냥’이란 의이는 없었는지￡ 오흔다 쥐에 

그헌 의이가 율어가세 댔다연， 그 까닭온 요든 것융 자기 연의로 생각하 

려 드는 형대잉의 이기생야 아넣는지 

이렇게 어휘 하나하나가 냐에게 있어 긍쓰71흘 어령게 안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까갯 단어 하나 갱도야 하고 대엉하게 녕끼지 옷하는 성격웅 

닷하기도 하지만 그 다고난 성격올 고갱 수 없는 한 어쩌겠는가 

하지만 언어와 관련해서 냐의 긍쏘기용 더육 고통스영게 안드는 것응 

그보다 더 긍온척인 운제에 있다 

2 

옛냥에는 손닝융 뀌하게 여졌다 낯 오르는 나그네아 하어라도 유어 7f. 
71 흥 챙하영 거정하는 업 없이 앗아 플여 손닝으효 대갱댔다 갱성껏 용 

식융 사혀 내고 장자리훌 제공했다 손닝이 용연혜 하지 않도륙 아용융 

쓰고， 행여 누가 핑까 아이룰이 시끄랭지 않도흥 주의했다 또 기꺼이 종 

닝의 알상에가 되어 주었다 여차하연 이웃융껴지 울려다 이야기용 나눴 

아 

옛날 사랑률이 송닝융 귀하게 여겼다는 것옹 ‘손’ 이 그냥 ’손’이 아냐 

라 안드시 존칭 집이사 ‘닝’이 웅은 ’손닝 · 으료 호칭되었다는 사실얀 ...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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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l 알 수 있다 

사회의 요숭이 도시화로 치당는 지금온 옛날파 않이 다르다 낯선 손냥 
용 양한 것도 없고 앤안함 친척도 손닝으로서는 귀치 않온 존재호 취웅 

망가 영쑤다 

이려한 연화의 원인은 우엇얻까 여려 가지 복항척인 요인이 있융 것이 

다 그 이유 가운에 하냐흥， 냐는 가끔 이렇게도 생각해 온다 옛날 사랑 

률이 반기고 귀하게 대갱한 것용 손닝 그 자셰가 아니라 손닝이 가지고 

용맡아 아니었용까하는 

서척도 혼치 않j!고 대중얘체도 딴당하지 않양으며 여앵도 자유홉지 옷 

했먼 옛날 사항율에게 땅은 확성히 귀한 것이었용에 흘링없다 그 우협 

아융 사땅을。1 갱할 수 있는 양의 영쩌란 지극히 한갱척인 것이었다 아 

융 샤랑들이 안을어내는 아융 안의 알툴， 그리고 그 양을의 얼부흘 안융 

어 내연서 강걷나는 그 땅의 양연융 누리는 갱도가 고작이었다 다앵이 

며청마다 걱}이 셔끼는 했지안 그 장 .... 따리에 웅어오는 양률도 종용 한 고 

융의 알툴일 운이었다 장터에 냐가 자신의 알융 해 .... 지얀 오우 당이 하 

고 상용 사항율판이라 흉옥히 차예가 동아오지도 않았다. 놓 뎌 녕은 세 

상 ... 효 향하는 사람율의 효기싱융 채올 수가 없었다 여갱01 지굿이 놓러 

장아야 하는 양화욕(용짧.111;)융 에올 수가 없었다 사랍훌。l 보다 많은 말 

에 옥알라 할 예， 자신의 양융 율에 중 상대가 없어 안왈이 냥 째， 그 알 

파 이야기 상대가 희소가치용 갖는 것은 당연한 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아융에 타관의 나그에가 융어온다 아니‘ 새로옹 소식. 새료융 
양이 률어요는 것이다 이굿의 알융 신융나지 않는 새흐웅 소식， 새료운 

땅j응 을어 줄 이야기 상대가 흩어오는 것이다 어쩌 귀하지 않으역 어찌 

소흥히 대정항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연 송닝을 한 숭 채우지 않고 앙새 

밭의 향연융 누리고 싶었으리라 청하지 않옹 이웃도 하냐 즐 요여 든다 

바강 세상의 새료용 땅에 귀 기융야기 위왜 이 곳 땅흉 'f짱 세상jζ" 내 

보내는 페 자신의 한 잉융 보얘기 위해 확실히 알아 귀하언 시대의 풍속 

도라아니 할수 없다， 

지긍온 세월이 확씬히 달라졌다 안쇄숭아 i상얄댔고 총이가 용성혜졌 

다 션파라는 것이 땅영웠 ... 여 아올려 현대쳐 교용 통신 수당이 지구흩 
하나의 촌략으호 안융어 에렸다 사랑 수도 엉갱냐깨 융어났다 그 귀하언 

땅이 이제는 도쳐에서 녕쳐나게 웠다， 

신운λ}에서， 장지사에서， 웅판사얘셔， 라디요에서. 앵에비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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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애도 영마 얀용의 않용 땅을융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 또 거리 이곳 

저곳에 냐풍는 수않온 땅율 , 어디흩 가냐 윗속융 아고드는 응갖 알 

을 • 우리는 완갱히 알에 포쩌 되었다 가히 양의 흥수 속에서 하후하 

후흉 살아가고 있는 생이다 장자리에 풍어 눈융 율인 뒤에야 장시 알에 

서 혜양월 수 있는 갱도이다 

Jl.증 사랑율은 이세 더 이상 땅에 욕알라 할 영요가 없는 것이다 연대 

인에 있어 알옹 며 이상 귀한 것이 옷 원다 i히려 귀잖옹 존재이기 일쑤 

다 요층의 말이 옛날에 비해 엉갱냐게 영가정하 되었용옹 그 누구도 부 

갱하기 어협다 그련 측견에서 올 애， 요충 사랑을이 손닝웅 헤치 않게 

여깅이 오히려 자연스려운 영이란 생각이 드능 것이다 

3 

양의 흥수의 시대 와질히 우리 현대인용 엄랑하는 얄에 파뭉혀 산다 

따략서 현대의 앙의 운제는 땅의 회소성에셔 요는 것이 아니라 양의 풍요 

에서 용다 그리고 양의 풍요， 그것융 경코 긍갱척잉 쪽-"-호안 받아을일 

수가 었다는 데에 고인이 있다 확실히 이 시대의 알의 운제는 싱각한 고 

인거리가 아녕 수 없다 수녕 갱， 간단한 긍효 이에 대한 생각융 갱려한 

연이 있다 웅혼 그 애의 생각용 지궁도 언항이 었다 

엉얘의 우려-ic용 확성히 잉휴 역사상 일씩이 누혀온 잉이 없농 언어의 용 .. 용 

에 상고 있아 꺼악 양옷하약간 엉랑하는 그 언어 옥에 익사양지도 요흔다는 우 

걱가 앙성 갱도아니 언어의 인공융 상양언 옛 사양률얘 비하영 상당히 앵욕얻 생 

이다 하지안 ‘앙 외 강옷을 생각하연 생지 그 앵육이 앵륙-'-，ζ안 양아융여지 >1 

가않는다 

’양· 이엉 암 송에 장양파 거갯양의 우 의이가 아 g앙되어 있는 것용 아니아 

거갯양옹 얘초에 언어，} 아니라 깨 잊는 소리 ， 하용 소리 흩과 아진까지혹 우리 

가 울강 쏘능 양"- 아닌 소려’에 올파한 것아여 . 신갱한 의이에서의 안이안 갱‘ 

。1 양 경우사가 영 .. 없이 그냥 ‘앙‘이어야 한다 그잉다영 힘애의 영에의 용 .. 

는 검" 언어의 흥 .. , f 아니다 양， of닝 ‘소리’의 우경져안 영장영 훈이다 

하후에도 잉기충 낭 갱요효 쏟아져 나요는 용갖 광l와 션션외 어휘톨 영약 

아닌 약이 없-"-. 양서 아닌 찌이 엉-"-. 영아 아닌 영아가 없다 오객 소비자얀 

융 위한 상정， 요직 사꾀안융 애한 기업 국가와 극잉안융 애한 용풍안애가 있-i­

롤이다 하지안 신상흐 그려한가? 우려는 고개용 U억영 수가 었다 파장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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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 유회와 여용으」ζ서의 앙농용이"는 생각 예울에 . 왕고웅안 강껑자 스스호오 

밍융지 어‘지 요흐는 그 중용 언어의 수용자애의 강요와 거우 그 강요와 거4 

는 파악리 용정깅 갱푸껴엉으흐도 보여져 광고가 어언 jt파를 얻었아영 그것용 

성동에 외예셔가 아니다 수용자 약의 자요자기의 상갱에 앵잉어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을 갱도다 

윗 을에서는 자온주의 사회에서의 광고얀융 주효 이야기댔지안， 그것옹 

그야알로 하나의 예에 지냐지 않는다 우리는 도처에서 상엉 광고져컵 과 

장되고 허위가 녕싱거리여 속이기 위해 왜곡되고 비흥링， 진싱로서 듣는 

이(또는 읽는이)에게 다가가기보다는 현혹 o 호서 눈가협하려는 알율융 안 

난다. 정의가 앞서야 한 갱치판에서， 얻융이어야 항 여혀 7!-:지 거래에서， 

샤랑융 냐누어야 항 종교의 현장에서， 진리가 수수외어야 항 학교의 1i.싱 

에서까지 우리는 구악 받고 옥 총리고 터지고 껴지며 괴호워하는 땅을융 

안냐는것이다 

알온 일방척인 것이 아니고 언셰냐 쌍방적인 것이다 알이 알흐서의 존 

재 의의융 가지혀연 그 양융 을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안 그 

힐용 비로소 산다 현대 운영온 수많은 알을융 가능하게 안툴었다 현대 

안을윤 그 알을융 아 을어울 수가 없게 되었다 일용 알아표의 듭는 이 없 

는， 생영역융 가정 수 없는 안툴이 생겨나세 원 것이다‘ 알의 풍급 파잉 

협상이 생긴 것이며 。l재 양을용 생아 냥기 위혜 치영한 정갱을 항 수밖 

에 없게 원 것이다 이려한 엄생에서 샤랑을응 자신의 양융 쌍리기 위해 

명요 이상 옥갱융 높었다 파장현 땅이 생겨냐는 까닭이다 나중에야 어 

영세 훨 값이라도 우선온 사랑율의 시션융 끌어야 함다는 긍한 마용이 앞 

섰다 허외의 알이 생겨냐는 까닭이다 

앙용 단순한 본질이 아니라 앵융 가진 구세척얀 작용아다 알용 사랑을 

용직이는 힘용 가지고 있다 사랑용 어올어 산다 내가 용걱여 냥을 용고 

냥이 용직여 나흥 융는 것이 사앙 세상이다 녁융어 사는 사랍 세상에서 

냐얀아 더 。1 익올 갖고자 하는 이기싱이， 속여서라-"- 냥융 내 유리한 쭉 

2.효 용칙이도휴 안든다， 왜곡의 땅이 생걱냐는 까닭이다 서구식의 이기 

주의 개인주의가 갱에되지 않옹 채 밀려을"'- 거기에 자용주의껴 장업주의 

가 부얘켈한다 속잉수의 땅이 갱앵하는 까R이다 

사랑의 온능온 온정척2.효 용융의 그것파 흉사하다 거기에 알이 경합 

항 에 그 알용 웅웅척얀 것이 원다 회회1와 수치의 알퉁이 생겨냐는 까닭 

이다 온능의 육성응 그 땅혐이 당세오척이고 즉각척이라는 예에 있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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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야앙이라도 하웃 도시 운화의 상당 ￥푼이 사유객이악기보다는 강각 

객이고 홍숙객인 땅양으로 흉려 가고 있다 져정의 망을이 언성하는 껴닭 

이다 

알의 지애는 엉의 지애다 알융 냐놓용 곧 힘의 나눔。1 억 그것이 바혹 

민주주의의 요에다 힘의 특갱은 핑연껴으로 땅외 옥갱용 가져옹다 욕재 

의 알아 생겨냐는 까닭이다 흑갱 의식은 애타껴이며 연견싹이다 앙대땅 

의 말융 인갱 않는 아징의 땅이 생져냐는 까당이다 옥재용 놓아하는 사 

장용 없다， 특재는 능 휘장핑 씬요가 있다 정의와 인주흉 위장한 거짓의 

알둥이 생겨나는 까닭이다 사랑률은 옥재훌 거부하고 저항한약 욱재자 

는 사랑을의 용격 ... 효j휴어 자신용 양어하기 위해 현쩌흩 강￡하고 강앙의 

수당융 J휴당히 강구한다 휴혁의 얄의 생겨냐는 까닭이다 

창으로 알이 풍생한 세상이다 그 홍성한 알융 슴에는 위얘셔 말한 과 

장， 허위， 예곡， 촉잉수， 퇴예와 수치， 저질， 흑재， 거짓， 폭역의 땅을이 

아구 뒤섞여 었다 하지안 이러한 양윷은 정j! 양이 아니다 ‘창’이라는 

수식어융 웅일 수 없는 말률이기 예운이다 운셰는， 그령에도 용구하고 

그러한 말을이 여갱 '1 판융 치고 있다는 사성이다， 싼치고 있융 훈안 아 

니라 자꾸 자푸 확대 재생산원다는 사성이다 

양의 정옹 진싱이다 요층용 정융 앓고 허공융 해에는 땅율이 너우도 

않다 운영가에게는 더없는 융앵。1 여 비극이 아냥 수 없다 왜냐하영 운 

영가는 곧 양융 양식 상아 살아가는 사랑율이기 얘운이다 그 양식이 자 

우안 썩어가고 있a니 어언 쳐땅을 내려야 항 것잉가 다옹옹 쩌에 

인용한을의 윗부운이다 

이세 우리는 진싱의 섬에서 우당허 소싸앗"- 허용에 앙양하농 알훌에깨 다시 

그 갱융 핫아 주에야 한다 그혀기 쩌해서는 ~상 암융 얘하고 앵항 얘애 , .. ，와 
."，외 아용융 가갱 잉이 다 야기싱이 양셔 악용하논 한 앙용 앙이 아니다 자신 

의 장삿옥이 양서는 한 광고의 어휘는， 져신의 영예와 경역융 앙서 생각하는 한 

써경자의 용약용. 상엉주외껴 이에를 앙서 생각하는 앙 상풍의 필자와 방종의 경 

애는， 권킬예 연숭예셔 자신외 *새용 생각하는 권핵자에 내11- oH’의 .m는. 이 

이 양이 아니다 쇼의의 q융잉 훈이다 징성파 얻용용 ""에흠에 앞서기 에웅이 

다 
또 한 가져， 요은 것융 앙양 수 없는 엉등는이호 하여긍휴에항 가능껑이 았 

는 입'1-의 언어는 성혹 그것이 꺼갯이 아니어아요 싸악걱 암에지지 앙는 연。H. 

다 바등 용 안에 경갱 흘가 얘 ξ이 았다는 것융 앙예 앙앙 수 엉융 예 ‘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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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앙이 거갯이 아니약고 ‘서 ， ‘~ 흩안이 있다’ 고 앙하지 않았다 " 
서 ， 정"'- 자써해서는 안 <1 일이다 
하져안 이 경우애도 그 양(을)이 얘충성융 여는 잉장이약연 그 엉과 용용생어@ 

<f정하역 어육 엉격얘야 한약 이 경우， ‘잉긍닝의 웃이 아용앙다’'" 앙'1는 것 

용 풍 이진 깃이고잉긍닝용 애거엇었아‘고 땅양 수 없는 것용 -1-얘하거냐 사 

성이 있거나 용기가 없는 핫이여， 갱유엉다는 것용 외우의 g기 이의에 그 아우 

것도 아니아 갱훈하여 ’거갯용 양하지 앙앗아’'" 자해하려 은악연 그것용 자'1-

에 애앙 기안이아 >f략리 어흩 끊는 것이 갱당하아 

마지악， ‘차라리 혀흩 끊는 것이 갱당하아’라는 것용 다웅히 각가료 살 

아가고자 했언 냐 자신올 의식한 앙이 다 예냐하염 작가한 공 시대의 양 

싱。l 역 파수푼이니 하는 거장한 양의 신의는 따지기도 갱에 ‘진생당 알을 

항’이 용 작가의 존셰 이유이여 또한 그 ‘진싱의 발’이 작가를의 촌채 자 

채가 되어야 한다고 얻었언 까닭이다 

하지안 그의 싱천이란 연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의 률이 생영펙 없이 

축어어려는 양에 지냐지 않는다는 보장이 파영 어디에 잊는가? 나의 융 

&기가 아흥아운 오국어용 하나하냐 진실의 징에서 쫓아내는 그언 반역의 

행위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저런 생각융 하연 긍을 쓴 

다는 것용 장으흐 두려웅 일이 。}닝 수 없다 

4 

i융6잉없의 학쩌 논운을 잉옹 영이 있다 ’명lIil1: .. lfi의 흉!!!il9 11$용 

‘ijle’라는 제옥의 이 논운용 국어용 중섬으호 하여 언어 의이용 홍양 천 

흉사상인 역(易)의 윈리로 성영하고자 시도한아주 옥양혀이고도 재미 있 

는 긍이다 그 가용에 다용과 강용 구정이 있다 

요응 추，'"성 휴흩가 "흩 가지고 있으으효 톨염 l!양""흥 가지고 있4. 용 

1Ii!!똥가 냐흩애호 때껴한영양力융 '1갱 수 있는 것용 ,,,. 속에 ’‘가 있기 예 

훌이다 '" 장%가 ’‘없이 호없저 수 있는.것도 g에 의앵이요 잉갱~ fl‘;훌力융 

지녕 수 잉융，."예 외@이아 <4라서 WJft •. *~ε ]1; .. 하는 '1의 기능에 아" 

... 툴 지 난 하나의 'J、~'âiè성 홈양11이 다 :I! .. 는 양$외 jl fj'쳐 영 U'• 1 톨 b 
한다 •••••• (중약) ....• 

大우혀가 우'" 1>11외 ’~(t와 <tst에 의해셔 lfIst<l 것이 아연 小추않는 추슐에 
/f효하는 용용의 .... 와 찢(t와 호없이 다 *주술가 大’‘f 지 니고 잊다영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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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는 4、'"흥 가끼고 있다 *추íl:i' 7~ R.의 ".，와 tIl AIJ의 g찢예 외얘셔 훌영원다 

고 힌다연 小추훌오 그 """에 약라서 용혜 영 수 '11에 없다 이 것용 공 추;!r '" 
Jf의 tI:l::$:l'-"훌。1 기 예풍이아， 

옳尙없의 논운용 。1 어， 역학에서의 7](!l\), 칠 (11:) ， 형 (ID) ， 상(1/<)，앵 

〈行)， 운(i!!)에 언어학의 의마체， 외소(훌윷)， 용생기호， 생생셰계， 운엉 

척 기 능， 의미껴 앙정융 각키 얘잉하여 성영한다 

역이흔융 바탕2.효 하여 국어 의이용의 새효운 양앵흔융 오색해 보자는 

것이 이 논운의 주지잉 태이치안 여기얘셔 이 논운융 언긍하는 까닭온 언 

어의 온정융 하냐의 우주척 *로 갱리한 그 대욕에 있다 그것은 명소 악 

연히 가지고 있언 내 생각과 연치하는 컷이기 예운이다 이것용 또한 안 

간융 대우주(macrocosm)에서 생성원 소우주(microcosm)로 보고 소우주 

인 인간의 아옹파 기운의 작용으효 앙이앙아 생성원 언어 또한 하냐의 소 

우주로 아악한 훈인갱용 창제 당시의 조선초 학자을의 생각파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확싱>1 언어는 하나의 소우주다 끊잉없이 연행되고 생성되는 세계이 

다 그 연형파 생성융 가놓하께 안드는 것용 바로 기이며 언어의 정우 기 

한 바로 사랑둥의 아응이여 의식이다 융흔 한국어는 한국어 나흥대로 하 

나의 소우주이다 따라서 한국어용 연형시키고 얘흉게 생성혜 냐가는 것 

옹 한국얀의 아용이며 의직이다 한국인의 갱신 상황이 한국어흉 안둥어 

낸다 

요증 한국어의 오숭융 안융어 냐가는 기는 어떠한 성격융 가지고 있융 

까? 선량하고 영랑한 기영까， 아니연 용융하고 척칙한 사가(!!ll!l\)영꺼 

부드러훈 기얼까， 아니연 거갱고 사나운 기일까 다얀에 대한 포용의 기 

힐까， 아니연 용척척이고 냉소척인 비용연 기영까 
다용온 요증 고흥학생 사이애셔 &이고 있는 은어의 입부이다 

용주아 싸여주다 

아강호 아으리카에서 f아용 호잉 ‘ 
아혀앙 동 넷고 구다하는 것 

찌져’ 저리가 ! 

천얘 ojj 허}얘 얘수 없는 농 

，.혀까다. 애치다 용씨다 

lBM : 01 왕 버경 용 



하요르다 파나다 

(양용〉 생 다 (앙융) 암 장이 흥지 않다 

우동생 -+주에서 앵어진 흥신 장용 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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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대 특앵 '1 용￥오 훗 '1영서 째가리 안 온 g 
... 경 .. 액갱 정에 

￥지료아 고자갱하다 

깨지양 개성 었고 .1객아" 얻캉야다 

갱셰이잉 갱에 셰온 이인 언간 

진양‘진한놓당 

놓당 놓요 갱용진당 

당생이 양잉 상생닝 

용어 자얘의 속성융 강얀하머라도 왜의 망을이 용기는 운위기는 아우해 

도 ￡시시한 두려용융 느껴게 안든다 한 시대 앞 :iL풍학생올이 안툴어 

&언 온어와 비교하연 한국어흩 안을어내는 우리의 기가 어연 방향으로흉 

허가고 있는가흘 정작할 수 있다 경코 "1랑칙항 땅양。1 아니다 건캉한 

우리 알용 창조뼈야 할 우리훌의 언에 의식 안에 좋지 않옹 기가 그 세혀 

용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5 

가히 홍수란 땅호 비유핑 수 있융 안응 용껑한 양의 시대에 우리는 상 

고 있다 쏠 알"-있지얀 옷쏠 알도 않다 다등고키워야 항 말도 있지안 

송아내야 할 양도 않다 사랑융 살리는 망도 있지안 사랑융 죽이는 알"­

않다 

언어의 본정융 기라고 항 왜 그 기흩 이후는 것용 사량의 갱신이다 오 

국에의 기는 올 우려흩의 갱신이다 그 갱신융 키우는 것용 또 우려 오국 

어이다 

오국어용 양식 상아 옥숭 부지하는 것이 좌가라는 밍용에는 연항이 없 

는에 ..... , 내 스스료 내 양식융 썩이는 것이냐 아닌지 ? 융&기가 푸형 
고 고통스헝지 않용 껴당이 없다 口


